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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하는 모두를 ‘잇다’, 일터에 안전이 ‘있다’
- 노사발전재단,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안전이음 프로젝트 추진 -

  노사발전재단(사무총장 박종필)은 프리랜서·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가 
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‘안전이음 프로젝트’를 
기획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잇달아 추진한다.
  이 프로젝트는 프리랜서·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 보호를 
위해 운영되는 근로자이음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.
  첫 번째 프로젝트로 9월 2일 ‘배달라이더와 안전을 잇다’를 주제로 배달
라이더 약 20명이 참여해 보호 장비 착용, 도로 교통 사고 예방 등 산업
안전교육과 노동자 건강 상담을 실시했다.
  이어서 9월 한 달 동안 약 100명의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릴레이 산업
안전교육을 진행하고, “배려 배달 캠페인(과속 NO! 안전 YES!)”을 추진할 
예정이다. 또한 근로자이음센터를 편안한 이동 노동자 쉼터로 이용할 수 
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
이어갈 예정이다.
 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“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1차 프로젝트에 
이어 앞으로 택배노동자, 감정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
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기획해 나갈 
계획이다”라며 “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, 안전의 
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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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첨  행사 개요  

□ 근로자이음센터「안전이음」프로젝트

○ (개요)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근로자이음센터가 

중심이 되어 「2025년 안전 일터 지원 프로젝트」 실시

○ (내용) 각 노동자* 특성에 맞는 안전 일터 구축을 위해 교육, 캠페인,

상담 등 운영 예정

     * 주요 대상자: 배달노동자, 택배노동자, 감정노동자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예정

○ (일정) ‘25.9월~’25.12월

□「안전이음」프로젝트 1편 <배달노동자와 안전을 잇다>

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배달 업무 수행 지원 및 노동자 개인의 건강 증진 도모 등 

맞춤형 프로그램 운영

① 배달노동자 건강관리 지원

- (개요) 배달노동자의 스트레스 저항도, 피로도 등 전반적인 건강

상태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

- (일정‧장소) ‘25. 9. 2.(화), 전태일 기념관(서울 종로구)

’25. 9. 4.(목),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(서울 마포구)

- (대상) 배달노동자 30여명 참여 예정

② 배달노동자 안전사고 예방 교육

- (개요)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배달 업무 수행을 위한 안전 교육 실시

- (일정) 9월 중 10회 운영

- (장소) 청주‧부산 근로자이음센터 등 전국 8개 지역

- (대상) 배달노동자 약 100명 참여 예정


